
전주매일편집위원회창립발기인회열려 16기획
2020년 4월 24일 금요일

새로운발전·공정한언론의역할제고

전주매일 신문사가 22일 백송회관에서 편집위원 창립발기인회를 연 가운데 본사 조봉성 대표(사진 왼쪽)가 발언을 하고 있다.

전주매일 신문사에서는 2020년부터 더 새로운 발전과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위
해‘편집위원회’를 만들기로 했다.
이에 따라 22일 백송회관에서 편집위원 창립발기인회를 열었다.
전주매일 김양옥 부사장 사회로 진행된 창립 발기인회에 본사 조봉성 대표를

비롯한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, 김종철 전 도의원 등 60여명이 함께 했다.
편집위원회 창립 취지는 도내 지역 언론사로서 날로 새로워지는 전주매일 신문

사에 지역민과 소통은 물론, 지역의 지도자들의 칼럼기재, 기사제보, 여론반영,
독자요구반영, 광고보도 등으로 상생을 통한 상호발전에 이바지 하고 각 위원과
의 교류 및 친목을 위한 것이다.
조봉성 대표는 환영사에서“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하

다”며,“편집위원으로 위촉 되신 분들은 서로 간에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
로서 발전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/장은성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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